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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체협약 제8장 복리후생 중 체육행사와 관련한 사항이 있다. 이와 관련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있는 행사라면 사고발생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단체협약 제86조(체력증진) ①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전신 함양을 위한 운동시설을 갖추어 이용케 하고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공식적인 체육행사의 실시 및 제반경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과거 복리후생제도는 종사원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사기진작 및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복지후생은 노동관계법 등 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지후생은 집단적 성격을 띤 사항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노사간의 화합과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참가에 강제성을 띠지 않고 무급으로 실시해온 행사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창립일을 기념하기 위해 노동조합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고 소요경비 일체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돼있고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경기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처리해야 한다.



공공연맹 제2차 투쟁본부회의(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가 20일(오늘) 14:00시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향후투쟁에 관한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공연맹은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이용석 전남본부장의 분신이후 투쟁본부체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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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공연맹 투본회의


향후 투쟁에 관한 건 등 논의





현업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 근속승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근속승진은 이번 인사와는 관련없이 내년 3월에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